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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9년, 신입사원 시절.

저 광고 봤어?
역시 메이저는 다르네.

그들은 광고를 계속했다.

나는 전략과 연구,
강의와 정책을 했고
정치도 봤다. 책도 썼다.

다른 현장에서
선택의 구조를 배웠다.

AI, 너로 어디까지
할 수 있지?

광고도 다시
해보실래요?

거의 30년 만에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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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년 만에 돌아온 광고판.
어? 내가 알던 광고는
어디 갔지?

TV·인쇄물·검색창이 멀어지고 있었다.

어디가 잘해? 뭘 선택해야 해?

사람들은 AI에게 묻고,
AI는 업체들을 비교했다.

너는 업체를 추천할 때
뭘 보니?

질문과 근거부터
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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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, 전문성,
비교 기준도 봅니다.

잠깐…
이거 전략인데?

노출보다 선택기준을
설계하면?

그 기준에 답할
자료가 필요하죠.

원천데이터를 모아
지식자산으로 만들자.

고객 질문 여정에 맞춰
연결하겠습니다.

질문 → 선택기준 → 근거 → 지식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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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1주. 방법론을 세웠다.

전략형 GEO.
Source-First GEO.

고객 질문 여정도요!

다음 2주. 방법론과 근거를
사이트·책·기사로 공개했다.

누구나 확인할
수 있게 만들자.

실제 답변도 계속
확인할게요.

한 달 됐다.
다시 물어보자.

좋습니다.
질문을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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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EO 업체 추천해줘.
전략형 GEO는?
원천데이터 기반은?

전략집단이음이
추천 업체군에 포함됩니다.

저 메이저 회사들도 알지?
그런데 왜 우리가 나와?

질문하신 기준에는
이음의 방법론이
직접 부합합니다.

질문의 조건과 이음의 근거가 연결됐다.

…이게 되네. AI Burst!
다음 질문도 잡아보죠.

30년 만의 광고 복귀전. 한 달. 이제 시작이다.


